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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■ 신 간

과연 행복이 한 가지로 정의되는 것인가? 

저자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사

람들을 만나고 행복을 묻는다. 그리고 이를 

통해‘별것도 아닌 것’이 기쁨을 주는 순간

을 발견한다. 

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소한 행복을 의미

하는‘소확행’의 발견을 넘어, 별게 다 행복

한‘별다행’의 순간을 발명한 사람들의 이

야기는 보편적이지 않아서 특별하다. (인터

넷교보문고의‘책소개’중에서)

■ 명로진 지음 | 마음의숲 펴냄 | 240쪽

별게 다 행복합니다

예술

▣  그림 여행

감자 심는 사람들
(Potato Planters c. 1861)

쟝-프랑스와 밀레 (Jean-Francois Millet 1814 - 1875)

(캔버스에 유채 32.48 in x 39.88 in 보스턴 미술관)

서양화에서는 감자가 가끔  등장한다. 정물화 중의 한 

부분으로 그려지기도 하지만, 주로 감자는 사람과 함

께 나타난다.  가장 유명한 감자와 사람의 그림은 빈센

트 반 고흐의‘감자 먹는 사람들’일 것이다.  가난한 농

가의 한 가족이 고된 일과를 마치고 호롱불 밑에 모여 

앉아 저녁을 먹는 장면인데, 음식은 갓 쪄낸 감자뿐이

다. 그러나 그들은 기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며 그 겸

허한 음식을 진수성찬처럼 먹는다. 인간의 노동, 그리

고 그 노동을 해야 생존할 수 있는 인간의 조건에 대해 

애정과 연민을 가지고 그려낸 그림이라고 평가받는다. 

여기 이 밀레의 그림은 그 감자를 먹기 위해 땅에 심

는 사람들을 그렸다.  구름이 가득한 푸른 하늘 아래 

대지, 평평한 밭에 부부로 보이는 두 남녀가 감자 심는 

일에 열중하고 있다. 남편이 땅을 파면 아내가 구덩이

에 씨 감자를 뿌린다. 한 줌 그늘을 제공하는 나무 밑에

는 당나귀가 매어져 있고, 바구니 안에는 아기가 잠자

고 있다. 더 없이 평화로운 그림이다.

밀레는 프랑스 농촌 바비종이라는 마을에서 살며 그

림을 그렸다. 프랑스 농촌은 전통적으로 농사를 짓는 

경작지가 멀리 떨어져 있고, 농민들은 마을에 모여 무

리를 지어 살았다고 한다. 서로 협동해서 생활할 수 있

었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인 방식이었을 것이다. 그에 비

해 영국 스타일은 경작지 안에 각자 자기 집을 짓고 살

아서 농민들이 서로 멀리 고립되어 있는 식이었다고 한

다. 현재 각자 자신의 땅에 집을 짓고 사는 미국 농가들

도 영국 농가를 따른 형식이다. 

그림을 보면 과연 멀리에 옹기종기 모여 있는 마을이 

보인다. 이 부부는 아침 일찍 감자를 심기 위해 당나귀

에 짐을 싣고 아기와 함께 집을 떠났을 것이다. 그다지 

남루하지 않은 옷차림으로 보아 개인 소유의 땅을 가

지고 농사를 짓는 당당한 농민으로 보인다.  당시 프랑

스에서 농민이 자신의 땅을 소유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

이었다고 한다. 

먹기 위해 감자를 심는 일.  추수하기 위해 파종을 하

는 것. 삶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. 이 세상에서 자신이 소

유한 한 조각의 땅에 자신과 가족이 먹을 것을 심는 행

위는 인류가 가장 오래, 지속적으로 해 온 일이기도 하

다. 땅에 씨를 뿌리며 마음 속에 간직한 염원은 소박하

고 절실했을 것이다. 풍성한 수확으로 보장된 든든한 

미래를 그리며 농부들은 정성을 다해 땅을 파고 씨를 

뿌린다. 다가오는 날들에 대한 모든 인간들의 바람과 

기대를 밀레는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냈다. 

            《김동백》  


